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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Buildingcomponentssuchaswallsandwindowscausesthelossofmanyenergy.Thecurrentofwindowsareusingby

thelawstandardsthathavebeeneveryreinforcetheyearfrom 2008.Asthemorereinforcementoflegalstandards,

benefitsofenergyispossibletoraising,ButitismusttoconsideredLCCandconnectivity.

Inthisstudy,thealterationforLawStandardsisexamininginfluenceforinitialcost.Accordingly,Wearesearchesby

usingto windowsproductsindomesticofficebuildingwhichchoosingtowindow typesinLaw Standards,weare

analyzedforinitialcostofbuildingoutoftheapartmen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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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서 론

건물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벽체,지붕,

바닥 그리고 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

으며,창을 통한 열손실량이 전체건물의 약

45%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
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에너지

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외피

에 대한 열관류율은 외벽이 0.36〜0.58W/

㎡․K인데 비하여 창의 열관류율은 공동주

택 외를 기준으로 2.4〜3.4W/㎡․K로서 창

을 통한 에너지의 손실이 벽체에 비하여 약

6〜7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,이는

그만큼 창호의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것을

알 수 있다.또한,현재 단열수준에 비해 창

호의 성능을 2배 향상 시 약 30%의 건물에

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나 최근 건물 외피에

대한 창면적비는 50%를 초과하여 지속적으

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창호 부분

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

된다.국외에서는 창호의 단열성능이 1.5〜

2.0W/㎡․K까지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

으며,2008년 G8정상회의 및 IEA권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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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인해 창호의 에너지효율 정책개선이 필

요한 실정이다.따라서 창호에 대한 열관류

율 법적 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을

통해 고효율 창호의 보급 활성화 촉진과 관

련 산업의 기술 및 산업력을 증대 시킬 필요

가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른 변화가 초

기투자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.

이를 위해 국내 사무실에서 쓰이는 창호의

제품을 검토하여 법적기준에 만족하는 종류

를 선택하였다.또한 WINDOW 5로 열적성

능을 시뮬레이션 한 후 적절한 창호에 대해

초기투자비를 검토하였다.

2.국내 창호 법적기준

2.1국내 창호 법적기준 현황

2008년 G8정상회의 및 IEA 권고사항으로

최소 생애비용을 기초로 단열창호의 에너지

효율기준 적용 촉구,열적 창호 산업은 에너

지소비효율라벨 의무적 부착 시행 촉구,고

기밀․고단열 창호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계

획을 개발하고 조달 저책 시행 촉구 등의 제

도사항을 요구하고 있다.

그리하여 국내 창호 법적기준은 2008년 7

월부터 공동주택 외(오피스,호텔 등)와 공동

주택으로 구분하여 열관류율을 다르게 나타

내기 시작하였다.이전 보다 창호에 대한 열

관류율값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

데,이로 인해 창호의 단열성능이 향상되고

있으며,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 및 증대에

대해서 창호의 중요성을 나타낸다.또한 창

호의 관류율별 난방에너지 변화에 대한 연구

(안영섭 2006)에서 이중 투명창에 비해 삼중

로이창을 적용할 경우 25.2%의 난방부하 저

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도 선행 연구

에서 연구된 바 있다.이처럼 창호의 열관류

율 값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.

표 1은 2008년 7월에서 2010년 11월에 변경

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(공동

주택 외)으로서 열관류율 값이 평균 1.03W/

㎡․K 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중부지방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열관

류율 값이 3.4W/㎡․K에서 2.4W/㎡․K

으로 1W/㎡․K 이 줄었다.이 값은 건물

에서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창호

업체 및 건축시공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

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.

부위
U-Value(W/㎡․K)

중부 남부 제주

창 및 문

(외기 직접

면함)

2008→ 20102008→ 20102008→ 2010

3.4→ 2.4 3.8→ 2.7 4.4→ 3.4

1)중부지역:서울,인천,경기도 등

2)남부지역:부산,대구,광주,대전,울산 등

표 1.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

표 2는 2012년 소비효율등급부여 개정안이

다.총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,이 전에는

없었던 기밀성이 추가되어 등급을 표시하여

라벨에 나타내게 된다.

창호 단열성능 강화로 인해 여름철 냉방수

요의 증대를 야기되므로 차후 SHGC고려한

창호의 설계 및 소비효율등급의 적절한 정책

및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.또한,적절

한 외부차양 배치와 건축계획에 있어 이중외

피 시스템을 사용하면 냉방수요를 저감시킬

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열관류율(R)

(W/㎡․K)
기밀성

등

급

R≤ 1.0 1등급 1

1.0＜ R≤ 1.4 1등급 2

1.4＜ R≤ 2.1
2등급이상

(1등급 or2등급)
3

2.1＜ R≤ 2.8 noanwer 4

2.8＜ R≤ 3.4 noanwer 5

표 2.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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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법적 기준에 따른 창호의 초기투자비

3.1대상 창호 설정

대상 창호로는 U-Factor값을 기준으로 한

유리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증가비율을 분석

하였다.2008년도에서 2010년도로 개선된 법

규에 따라 초기투자비용을 분석한 뒤,2010

년도에서 2012년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

기준에 한 등급 상승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

을 검토하여 총 증가비율을 분석하였다.중

부,남부,제주 3개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

는 법규에 따라 각각의 U-Factor에 따른 초

기투자 증가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

은 방안으로 대상창호를 선정하였다.

표 3과 같이 대상 창호를 설정하였으며,

같은 비율로 낮추기 위해서는 복층유리시스

템이 필요 하였다.이 복층유리시스템의 두

께에 따라 U-Factor값을 서로 다르게 측정

한 뒤 비용분석을 하여 보았다.

구분
U-Value(W/㎡․K)

중부(대안1) 남부(대안2) 제주(대안3)

현행 3.4 2.4 3.8 2.7 4.4 3.4

강화 안 2.4 1.8 2.7 2.0 3.4 2.7

1)중부지역:서울,인천,경기도 등

2)남부지역:부산,대구,광주,대전,울산 등

표 3.대상창호 설정

3.2창호의 초기투자비

초기투자비를 분석하기 위해 오피스 형으

로 대상 건물을 선정하였으며,대상건물의

개요는 표 4와 같다.이를 토대로 건물에서

의 창호면적을 측정하였으며,대상 건물의

총 외피 면적은 7204.8㎡ 되며 이에 대한 창

의 면적은 40%로 2881.92㎡이다.

연면적 16,000㎡

층고 3.8m

천정고 2.6m

창 높이 1.9m

층 지하3층,지상 15층

평면크기 31.6m x31.6m

창면적 비 40%

표 4대상건물의 개요

표 5는 복층유리 시스템의 단가이다.이

U-Factor에 대한 면적당의 단가를 산정 한

뒤,총 차지하는 창의 비율에 대한 단가를

곱하여서 초기투자비용을 분석하였다.Frame

은 모두 같은 재료인 Vinyl을 사용하였다.

초기투자비용을 분석한 결과,2008년에서

2010년 개정을 통한 초기투자비용은 제주

지역에서 140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

났으며,중부 80%,남부 114%이다.창호

에너지효율등급제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

은 곳은 또한 제주 50%이며,중부 33.3%,

남부는 6%로 제일 적었다.중부지역으로

갈수록 창호에 대한 설치비가 많은 것으로

나타났다.

Window
W/㎡.K 단가(원/㎡)

Glazing

CL12mm 4.487 20,870

lowE6mm 3.827 35,000

3CL+3A+3CL 3.4 50,000

6CL+6A +6CL 2.894 65,000

6CL+6Ar+6CL 2.693 75,000

6CL+6A +6lowE 2.044 80,000

6CL+6Ar+6lowE 1.951 90,000

8CL+8A +8CL 2.584 75,000

8CL+8Ar+8CL 2.459 90,000

8CL+8A +8lowE 1.894 105,000

8CL+8Ar+8lowE 1.832 120,000

표 5대상창호의 단가

그림 1은 창호의 총 초기설치비용을 분석

한 그래프이다.(대안1)중부 지역에서는

U-Factor값이 남부,제주지역보다 낮으므로

초기투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

(대안2)에서는 창호 에너지효율제 등급상승

에 대한 효과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.(대

안3)에서는 2008년도에서 2010년 현행 개정

을 통해 140%의 비용증가가 나타났으며,이

는 법규 개정에 따른 창호 초기투자비용이

가장 많이 사용된 곳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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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창호의 초기설치 비용

그림 2는 현행 법규와 법적 강화로 인한 금

액을 비율상으로 나타내었다.현행 법규로는

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일정하게

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,강화 안에

대한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으며 남부지역에

서는 가장 적고,제주지역에서 가장 높을 것

으로 나타났다.

4.결 론

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호의 법적기준 변화

에 따른 사무실용 건물의 초기투자비를 분석

하였다.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(1)중부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창호 설치비가

증가하며,증가율은 현행 개정안으로 인

해 80%,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인해4

등급에서 3등급으로 효율 상승 시 33.3%

를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.

(2)남부지역의 증가율은 현행 개정안으로 인

해 114%,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인해

6%로 증가하여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

상승 시 제일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.

(3)제주지역의 증가율은 현행 개정안으로 인

해 140% 증가하였으므로 가장 많은 비

용이 창호에 투자되었을 것이라 판단되

며,5등급에서 4등급 상승 시 또한 50%

로 가장 많았다.총 초기투자비 합산결과

로는 가장 적으므로 지역적,기후적 영향

에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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